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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use of smartphones by children aged 3 to 5 years old and 

to propose a plan for prevention of overdependence. To this end, the data of 909 people aged 3 to 5 

years old were used in the study from the raw data of the '2019 Smartphone Overdependenc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Infants aged 

3 to 5 were using their smartphone for an average of more than an hour a day, it was found that 

smartphones were used in the order of video services and games, listening to music, educational contents 

and search services. Parents were found to be tolerant of their children's smartphone usage time and 

dependence. In particular, despite the fact that most infants and toddlers use smartphones to watch videos 

and use game content, they are not concerned. Therefore, parental education content for the use of 

smartphones by infants and toddlers needs to include comprehensive content on media use.

▸Key words: Current use smartphon, Smartphone overdependence, Parent’s Perception, 

Preventive education content, Content factors

[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원데이터 중 3~5세에 해당하는 909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결

과 3~5세 영유아는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동영상 서비스와 

게임, 음악듣기, 검색서비스 교육콘텐츠 등의 순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의존도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영유

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시청과 게임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콘텐츠는 미디어 사용에 대

한 포괄적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스마트폰 이용실태,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의 인식, 예방교육콘텐츠, 내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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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심으로 3년마다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12월 제 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

소 종합계획(2019~2021)을 발표한 바 있다. 4차 종합계획

의 주안점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디지털 시민역량강화를 중점목표

로 삼고 정책의 추진방향을 역기능 방지에서 활용 역량강

화로 목표를 선회한바 있다. 이는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라 통칭되는 미래사회 핵심역량과 관련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디지털 시민성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전통적 관점의 미디어리터러시의 개

념이 확장된 용어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네트워크 공간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말하며 디지털 윤리, 디지털 안전, 디지털 건강과 

복지 등의 요소까지 포괄하여 해석될 수 있다[1]. 생활 속

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는 만큼 정책적 목표의 전환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영유

아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건강한 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과제가 ‘자체예방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

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발굴이 요구되어진다. 실제로 

2020년 발표된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결과[2]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 연령대 중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18.6%, 

2018년 19.1%, 2019년 20.0%로 상승되어 이를 위한 대

책 마련이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

의 과의존 여부에 따라 유·아동의 과의존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영유아의 스마트폰 활용은 부모의 스마트폰에 사용 및 인

식, 과의존과 연관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 

질 수 있다[3],[4],[5].

한편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영상물 노출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장형윤 등 은 영유아의 스

마트기기 및 영상물 노출에 대한 종단연구 13편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 영상물 등의 노출은 비만, 언어발달 지연, 

학업성취도 감소 등을 확인하였으며 과활동성과 사회성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언어

발달이 지연된 환아 4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노출의 영향

력을 연구한 조민수 등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노출시간, 믿

디어 노출 시기, 미디어형태 및 노출형태 등은 언어지연군

이 대조군에 비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뿐만 

아니라 유아의 스마트폰 몰입경향성과 또래 유능성, 자기

조절력 등을 살펴본 김유리와 유영미의 연구에서도 스마

트폰은 부정적 경향성을 보였으며 다만, 유아의 자기조절

력은 스마트폰 몰입경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8]. 또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만족지연능력 및 자아

탄력성을 연구한 강병재의 연구에서는 일정시간의 스마트

폰 사용중단은 자아탄력성과 만족지연능력의 자발적 회복

이 가능함을 밝히면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준과 방법 설정의 기준의 마련이 필요

하다 하였다[9].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영유아발달의 심각

성을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영

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10]. 실례로 영유아의 스

마트미디어 사용실태와 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오주현과 

박용완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은 

가정에서 주로 양육자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육

자는 스마트미디어를 육아도우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11]. 또한 최윤희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스

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력 있는 변

인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노출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12]. 

한편, 영유아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인식이 영유아

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력이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대

응방안 마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6],[11]. 실제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들이 선행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부차원의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실시

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3~9세의 유·아동을 조사군으로 하고 있어 조사

군의 분리와 저연령에 대한 조사군 추가가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한 필요성은 지난 2018년 개정된 국가정보화 기

본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

으로 년 1회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하고 있으나, 제공되

는 콘텐츠는 애니메이션 활용자료 등으로 매우 부족한 실

정이라는 점은 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다소 늦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가정

에서의 노출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이나 영유아가 이용하

는 스마트폰은 양육자 소유이며 제공자 역시 양육자라는 

사실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전국단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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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기반으로 3-5세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부

모의 인식을 살펴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

교육 컨텐츠의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3-5세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3-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Methods

1. Participants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콘텐츠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의 목적에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2019년 실

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2019’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전국 

10,000가구 28,592명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조사대상자는 

응답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3-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응

답한 909명의 케이스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3~5

세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Division N %

Age

3 years old 222 22.4

4 years old 332 36.5

5 years old 355 39.1

Gender
Male 380 41.8

Female 529 58.2

Over-

dependence

group

Risk group 14 2.0

Potential risk 

group
130 18.6

Gneral user group 678 79.4

Table 1. Participants’ Profiles (N =909)

전체 909명의 영유아 중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고위

험군은 2.0%(14명), 잠재적 위험군은 18.6%(130명)으로 

총 20.6%(144명) 가 스마트폰 과의존 그룹에 포함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인 부모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참여에 대한 경험은 7.8%(71명) 이었다.

2. Research Tools

2.1 Actual use of Smartphone

3-5세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현황은 부모가 기록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으며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스

마트폰 콘텐츠 이용현황과,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의 종류 

콘텐츠별 이용순위 등을 조사하였다.

2.2 Parent’s Perception of Smartphone Use

3-5세 영유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에 대

한 인식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시간 대한 인식, 스마

트폰 의존도, 걱정되는 콘텐츠,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의존도, 여가시간별 희망활동과 주요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3. Data Analysis

본 연구는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원 데이

터 중 3~5세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응답 중 연구목적과 관

련한 문항들을 일부 선택하고 문항별 빈도분석과 백분율

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III. Research Results 

1. Actual Condition of Smartphone Usage of 3 

to 5 Years Old Children

조사대상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스마트폰 주이

용 콘텐츠 순위는 각각 <표 1>, <표 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3%(821명)가 하루 1시간 이하로 스마트폰

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2시간 이하는 6.2%(56명), 3시간

이하는 2.3%(21명), 4시간 이하 0.6%(5명), 그 이상을 사

용하는 응답도 0.7%(6명)이 있었다. 참고로 이용시간에 대

한 연령별,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대상 영유아의 콘텐츠 사용은 동영

상, 게임, 음악, 검색서비스, 교육콘텐츠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중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6.8% 

(880명)로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동영상 컨텐츠를 주로 이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용 콘텐츠는 게임 콘

텐츠로 전체 이용자중 50.8%(462명)을 이용한다고 답하였

다. 세 번째 음악서비스는 48.3%(439명), 검색서비스 

30.7%(279명), 교육서비스 21.7%(197명)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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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N %

Less than 1 hour 821 90.3

Less than 2 hour 56 6.2

Less than 3 hour 21 2.3

Less than 4 hour 5 0.6

More than 4 hour 6 0.7

Total 909 100

Table 2. Average daily usage time of smartphone 

(N =909) 

Ranking
Content 

Type

Whether 

to use
N %

1 Video
Used 880 96.8

Unused 29 3.2

2 Game
이용 462 50.8

미이용 447 49.2

3 Music
이용 439 48.3

미이용 470 51.7

4
Serch 

-Service

이용 279 30.7

미이용 630 69.3

5 Education
이용 197 21.7

미이용 712 78.3

Table 3. Ranking of contents for smartphone use

(N= 909)

동영상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 880명에 대해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

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TV, 영화 등의 다

시보기 서비스(39.9%, 363명)와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콘텐츠(37.3%, 339명), 실시간TV(16.9%, 154명) 등 인 것

으로 나타났다. 

Ranking Content Type N %

1 TV & Movie (Replay) 363 39.9

2

One-person media 

content

(YouTube, etc)

339 37.3

3 Real-time TV 154 16.9

4 Education/Learning 17 1.9

5 Etc 7 0.7

Total 880 100

Table 4. Ranking of video services using smartphones

(N= 880)

Ranking Content Type N %

1 Animation 603 68.5

2 Education/Learning 87 9.8

3 Game video 81 9.2

4 Food/Cooking 24 2.7

5 Etc 85 9.6

Total 880 100

Table 5. Ranking of video content using smartphones

(N= 880)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내용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68.5%(603명)가 애니메이션이

라 답하였고 다음으로 교육/학습영상 9.8%(87명), 게임영

상 9.2%(81명)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Ranking Content Type N %

1 Puzzle 233 50.4

2 Racing/Running 65 14.1

3 Boardgame 52 11.3

4 Action/Shooting 32 6.9

5 Etc 80 17

Total 462 100

Table 6. Ranking of game using smartphones(N= 462)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콘텐츠를 이용한다는 462명에 

대한 게임 콘텐츠에 대한 응답은 <표 6>과 같다. 전체 응

답자 중 50.4%(322명)이 퍼즐 게임이라 답하였고 레이싱

게임 14.1%(65명), 보드게임 11.3%(52명), 슈팅게임 

6.9%(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Parental Perception of Smartphone Usage 

of 3 to 5 Years Old Children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느

정도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

간이 과도한가?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5.9%(690

명)의 부모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13.3%, 121명)와 그렇지 

않다(62.6%, 569명)에 응답하였으며, 약 24%(219)의 부모

들만 그렇다(23.3%, 212명)와 매우 그렇다(0.8%, 7명)이 

답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대해 크게 문제시 여

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swer N %

Not at all 121 13.3

Not like that 569 62.6

Yes 212 23.3

It really is 7 0.8

Total 909 100

Table 7. Awareness of smartphone usage time(N= 909)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표 8>

과 같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93.1%(846명)가 의존적이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6.9%(63명)의 부모만이 좀 더 의존적이다(6.5% 59명)와 

매우 의존적이다(0.4%, 4명)라고 답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의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하여 그리 심각하

게 생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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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N %

Not dependent at all 56 6.2

Not very dependent 543 59.7

It's average 247 27.2

More dependent 59 6.5

Very dependent 4 0.4

Total 909 100

Table 8. Whether your child is dependent on 

smartphones (N= 909)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 부작용으로 걱정되는 콘텐츠에 

대한 질문에 부모들은 <표 9>와 같이 답하였다. 전체 응답

자 중 50.3%(457명)의 부모들은 걱정되는 콘텐츠가 없다

라고 답하여 절반이상의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anking Content Type N %

1 None 457 50.3

2 Game 287 31.6

3 TV & Movie 106 11.7

4 Etc 59 0.64

Total 909 100

Table 9. Content rankings worried about side effects

(N= 909)

부모의 여가활동 희망 순위와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응

답결과는 각각 <표 10>, <표 11>과 같았다. 응답대상 부

모들은 여가시간에 TV 시청(55.6%, 505명)과 수면 등의 

휴식(15.5%, 141명)을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TV시청

(61.7%, 561명)과 수면 등의 휴식(15.1%, 137명)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anking Answer N %

1 Watching TV 505 55.6

2 Rest(sleeping) 141 15.5

3 Hobbies 96 10.6

4
Game/Internet 

Search
70 7.7

5
Culture and Art 

Viewing
69 7.6

6
Sports Viewing and 

Participation
16 1.7

7 Social activities 10 1.1

8 Etc 2 0.2

Total 909 100

Table 10. Desired activities for leisure time(N= 909)

Ranking Answer N %

1 Watching TV 561 61.7

2 Rest(sleeping) 137 15.1

3 Hobbies 97 10.7

4
Game/Internet 

Search
71 7.8

5
Culture and Art 

Viewing
21 2.3

6
Sports Viewing and 

Participation
11 1.2

7 Social activities 9 1.0

8 Etc 2 0.2

Total 909 100

Table 11. Leisure time activity ranking(N= 909)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영유아기 스마트폰 과의존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컨텐츠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데이터 수립

을 목표로 3~5세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와 부모의 

인식을 살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

다. 관련한 선행연구 들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제공이 부모

를 통해 이루어지며 부모의 인식개선과 제한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연구대상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8,592명 중 3~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응답한 909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3-5세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90.3%, 821명)가 가장 많았

으며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영유아도 9.8%(88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이용 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96.8%, 

880명) 였으며, 주로이용 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TV 또는 

영화 다시보기(39.3%, 363명), 유튜브 등의 1인미디어

(37.3%, 339명), 실시간 TV(16.9%, 1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영유아 중 50.8%(462명) 는 스마트폰

을 사용하여 게임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게임콘텐츠

는 퍼즐게임이 50.4%(233명), 레이싱게임 14.1%(65명), 

웹보드게임11.3%(52명), 슈팅게임 6.9%(32명)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외에 음악듣기가 48.3%(439명), 검색서비

스와 교육콘텐츠 이용도 각각 30.7%(279명), 21.7%(197

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5세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

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 확대되어야한다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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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5세 부모의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대하여 걱정하는 부모(24%, 219)에 비하여 과

도하지 않다는 응답(75.9%, 690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해서는 의존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93.1%(846명)으로 응답대상 영유아의 스마

트폰 과의존 군 비율이 20.6%(144명)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스마트폰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콘텐츠에 대한 응답이 49.7%(452명)에 불과하고 

이중 31.6% (287명)은 스마트폰 게임을 11.7%(106명) 만 

동영상 콘텐츠를 답하였다는 점, 또 여가시간 활동이 TV 

시청을 희망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는 스마

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이용에 대해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연

구결과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콘텐츠의 내용요소에 미디어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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